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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하나님!  

남북(북남)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구촌은 지난 2020 년 벽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 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질병의 확산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은 물론 전 세계가 

혹독한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남과 북(북과 남)의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자연 세계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금년 2021 년은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의 환희와 동시에 통한의 남북(북남)분단 76 년, 

남북(북남)이 민족의 숙원인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개별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 년에 이르는 해입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며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해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이토록 

안타까운 분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고, 민족사의 단절을 평화공존과 통일로 극복하므로 

한(조선)반도 위에 하나 된 민족사의 위대한 부활이 새롭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북과 남)이 30 년 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화해’, ‘상호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남북(북남)기본합의서에 합의하면서 한(조선)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 가득 담았던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남북(북남)이 잊혀져 가는 남북(북남)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옵소서. 남북(북남)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멈추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감동적인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통일국가로 거듭나게 하여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정전 이후, 68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비무장지대에 외롭게 멈추어 서 

있는 녹슨 철마가 이제 다시 남북(북남)의 사랑과 희망, 웅비와 번영의 미래를 가득 담아 

남북(북남)을 연결하고 대륙을 행하여 힘차게 달리게 하여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남북(북남)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속히 분단이라는 비탄의 역사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동포애를 나누면서 환희 가득한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2021 년 만물이 소생하는 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남북(북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새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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